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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연료 세제혜택 폐지․축소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수면 위로 … 휘발유 83원에 경유 57원 인상 

2009년부터 수송용 연료와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유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83

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120개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줄일 

계획이다.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원유․휘발유․경유 등 수입 유류에 붙는 관세율을 

현행 1%에서 2009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휘발유는 10원 인상돼 유류세 환원분을 

합치면 지금보다 90원 이상이 비싸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두바이(Dubai)유를 기준으로 지난 7월 140달러대에서 24일 36.88달러

로 70%가량 폭락했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조치는 인상요인으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겠지만 할당관세 조정은 바로 전가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기업들이 연초에 가격조정을 많이 하지만 유가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올릴지

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08년에는 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

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억제하되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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